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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EBS 대수능 분석본부++

BROADCASTING & TECHNOLOGY 

지난 11월 18일(목)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전국 82개 시험지구, 1206개 시험장에서 일제

히 치러졌다. 이에 우리나라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EBS는 2011학년도 수능의 영역별 문제난이도와

EBS 수능 교재와의 연계율을 분석하여 빠르게 보도했다. EBS 매봉사옥(3층 대회의실)에서는 영역별로 시험이

끝날 때마다 빠르고 정확한 분석이 이뤄졌으며, 우면동 스튜디오에서는‘생방송 EBS 대수능 분석본부’방송준

비가 한참이었다.

저녁 6시 5분 전국의 모든 시험장에서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그 시간, 우면동 스튜디오

의 스태프들은 손에 땀이 차고, 발이 빨라진다. 세트 뒤로 새로운 판넬이 걸리고, 보드판에는 시험지를 붙였다

떼었다, 메인 카메라와 지미집 카메라는 촬영 시 특이사항을 조정한다. 한 켠에서는 사회자와 선생들의 카메라

리허설이 진행되는데 어느덧 생방송 10분 전. 정신없이 분주한 스튜디오로 연출이 내려온다.

2011학년도수능의정확한분석과빠른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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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봉을 들고 선 연출이 멋진 시범으로 스튜디오의 어수선함을 정리한다. “선생님들 잘 보세요. 시선은 지미집 카메라를 응시하시고, 이렇

게 지휘봉을 들고 문제들을 쭈욱 설명하세요. 생방송이라 끊어짐이 없어요. 여기 여러 감독님들 믿고, 다 잘해주니까 편하게 문제의 정보전

달에만 전념하면 돼요.”빠른 시범과 편안한 웃음으로 스튜디오의 상황은 정리되고, 7시 5분 생방송 EBS 대수능 분석본부가 시작됐다. 이

번 생방송에서는 그동안 EBS를 통해 주요 과목을 강의해 왔던 윤혜정(언어), 심주석(수리), 윤연주(외국어) 선생이 출연해, 언어·수리·외

국어 영역별로 30분간 문항별 정답을 알아보고 해설을 해주었다.

이번 수능은 EBS 수능 교재와의 연계율을 70%대까지 높였음에도 까다로운 문제가 많아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분석이었다.

연계율은 높았는지 모르겠지만 까다롭게 비틀어서 출제한 문제가 많아서 수험생들은 영역별로 만만한 구석이 없었다고 성토한다. 하지만,

수능은 이미 끝났고, 수험생들은 수능이후의 더욱 중요한 시기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수능성적이 통지되는 12월 8일까지 지원하고자하는

대학의 전형요소와 입시요강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성적이 나온 뒤 효율적인 지원전략으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